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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안보강연회｣ 개최
- 인천해사고 학생 초청, 안보강연 및 체험 행사 진행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2일(수) 해양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미래 해양리더와 함께하는 해양안보 강연회’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연회에는 국가 해양산업 미래세대인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 

120여명을 초청하여 해양경찰 직원･의경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출신 윤설미 강사의 특별강연, 대남침투장비 전시(정보사령부 

지원), 안보퀴즈 대회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 이해와 국가안보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1학년 학생은 “안보영상과 특별강연을 보면서 국가안보의 중요

성과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며 “장래 꿈이 해양

경찰인데, 이번에 해양경찰청을 직접 방문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열심히 준비

해서 꼭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최초로 

미래의 주역인 인천해사고 학생들을 해양경찰청으로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

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양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해사고 학생들은 강연회가 끝난 후 인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중인 

‘국제해양･안전대전’(6.22.~24.)에 참석하여 해양안전 업무와 관련된 최신 

장비, 기술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보냈다.

     



해양경찰청은 6월22일(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천해사고 학생들을 해양경찰청으로 

직접 초청하여 ｢미래 해양리더와 함께하는 안보강연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대남침투장비 전시 차량을 관람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윤설미 강사가 북한의 실상과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였다.


